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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생활 26일(목)

TV 프로그램 꺠26일 (목)

도시어부
26일 밤 11시

이경규가 ‘어복 황제’ 타이틀을 되찾기 위해 고
군분투한다. ‘입질’을 본 이경규는 재빨리 낚싯
대를 들어 올리지만 호응 대신 야유가 빗발친다.
알고 보니 자신의 것이 아닌 홍수현의 낚싯대를
잡아 올렸기 때문. 쏟아지는 비난에 “홍수현이
타이밍을 놓쳐 대신해줬다”며 억울함을 토로하
지만 이경규는 “반칙이다”라는 핀잔만 듣는다.

억울한이경규 ‘어복황제’타이틀되찾을수있을까?

1 이기주언어의 온도
2 조남주82년생 김지영
3 가즈오이시구로남아 있는 나날
4 김영하살인자의 기억법
5 이기주말의 품격

순위 제목 작가
6 김수현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7 히가시노게이고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8 조유미나, 있는 그대로 참 좋다
9 윤홍균자존감 수업
10 라틴어 수업 한동일

순위 작가제목

책 랭킹 1위 책
정보보기10월 11일∼10월 17일 자료:교보문고

사용자가 손목에 찬 RF주파수 기반의 디지털 밴드 신호를 감지해 경사로를 올라가는 코와로봇의 자율주행 캐리어 R1(왼쪽)과 서울웨스틴조선이 8월부터 전 객실 투숙객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트래블 솔루션 ‘핸디 서비스’. 코와로봇 홈페이지 소개영상 캡쳐 이미지·김재범 기자

▲코와로봇 R1

손으로 끌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여
따라오고 장애물도 척척 피하는 ‘똑
똑한’ 캐리어. 국내외 전화부터 인터
넷 검색, 룸서비스 신청까지 손안에

서 해결하는 호텔 전용 단말기.
ICT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 문화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가 않다. 스마
트 트렌드의 물결은 이제 여행에도 큰 변화를 일
으키고 있다. 여행용품과 서비스에 스마트 테크놀
로지가 접목되면서 고정관념을 깬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고 있다.

뀫‘자율주행’에 GPS, USB충전까지, ‘자율주행’캐리어
최근 국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코와로봇(Co

warobot)의 캐리어는 겉만 보면 기존 캐리어들
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공항패션의 완성은 캐리어’라며 브랜드 명성을
따지는 사람에게는 생소한 이름 때문에 크게 마음
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캐리어는 그
동안 없던 혁신적인 기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
다. 바로 자율주행이다.

말 그대로 손으로 끌고 다닐 필요없이 내가 움
직이면 스스로 뒤를 따라오는 캐리어다. 캐리어에
자체 전원의 모터와 바퀴가 있어 사용자가 손목에
찬 디지털 밴드 신호를 감지해 이동한다. 공항이
나 역, 터미널 등 혼잡한 곳에서 최대 10m까지는
신호가 연결된다.

특히 초음파 감지 등 다중 센서를 활용해 사람
이나 장애물, 계단 등을 감지해서 피하거나 필요
에 따라 정지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 경우 디
지털 밴드를 찬 주인과의 거리가 3m 이상이 떨어
지면 자동으로 가방 자물쇠가 잠기고, 주인에게는
밴드를 통해 진동신호를 보낸다. 스마트 캐리어답
게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전용 앱을 다운받
으면 GPS를 이용해 가방의 위치와 잠금 상태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다.

캐리어의 이동과 각종 부가기능의 전원은 최대
2만4900mAh(3.7V)의 배터리가 담당한다. 이 배
터리로는 USB 단자가 있어 총 4대의 스마트 기기
를 충전할 수 있도 있다. ‘배터리가 있으면 공항 보
안규정때문에 위탁 수하물로 못 부치는 것 아냐’
라고 걱정할 수 있는데, 캐리어에서 쉽게 떼어낼
수 있어 가방은 부치고 배터리만 갖고 비행기에
타면 된다.

현재 국내는 굿인터내셔널이 독점 총판을 맡고
있는데, 충전기능과 스마트 위치추적이 가능한 S
1 모델이 출시됐고, 자율주행 기능의 R1 모델은
인증절차를 받고 있다.

뀫나만을 위한 스마트 트래블 디바이스…호텔 핸디 서비스
스마트폰이 여행길에 필수적인 장비가 되면서

해외로 여행할 때 로밍서비스나 현지 유심을 구입
해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해외호텔 중에는 투숙
객에게 호텔 전용 단말기를 제공해 여행기간 동안
전화 통화부터 인터넷 이용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있다.

홍콩팅크랩스사의 ‘핸디(handy) 서비스’인데개
인 스마트폰의 기능과 호텔 서비스 디바이스, 여행
편의 시설 등의 모바일 솔루션을 제공한다. 2012년
에 개발돼 현재 세계 20개 도시, 15만 객실, 1800만
의여행자들을서비스사용자로확보하고있다.

서울웨스틴조선은 국내 호텔 중 처음으로 8월
말부터 ‘핸디 서비스‘를 시작했다. 전용 단말기를
460개 전 객실에 배치해 투숙객이면 누구나 숙박
기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다. 서울웨스틴조선의
경우 기존 핸디 서비스에 자신만의 특화 서비스를
접목해 편리성을 높였다. 전화통화의 경우 이 서
비스를 도입한 해외 호텔 대부분이 국내만 가능하
거나 일부 국가와의 국제 통화만 허용한 것에 비
해 국내, 국제전화를 제약없이 무료로 제공한다.
인룸 다이닝 서비스 주문이 가능하고, 특히 세계
최초로 슬리퍼, 수건, 욕실용품 등 호텔 어메니티
주문 및 객실 정비 요청을 호텔 밖에서 자신이 도
착하는 시간에 맞춰 요청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어, 캐리어가 주인 찾아 알아서 따라오네”
여행용품 서비스에 ICT 접목해 스마트화
‘코와로봇 R1’, 자율주행과 위치추적 가능
웨스틴조선은 국내 첫 ‘핸디서비스’ 도입

대명레저산업은 2018년 시그니처 메뉴를 미리 공개
하는‘제8회대명F&B페스티벌’을11월22일엠블호
텔 고양에서 개최한다. 호텔과 리조트 분야 F&B 산
업트렌드를소개하고,대명레저산업산하호텔과리
조트의 내년 시그니처 메뉴를 처음 공개하는 행사이
다. 올해는 아이와 함께 호텔과 리조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을위해,셰프들이건강한레시피로만든키즈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페스티벌은 ‘품평회’ 형식으
로진행해전국 15개대명계열호텔&리조트의셰프
들이지역식재료로만든요리를가지고경연에참가

한다. 출품 요리들은 실제로 대명리조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평가한다.모집을통해선정한회원평가단
80팀이 음식을 맛보고 올해 최고의 요리를 뽑는다.
평가단 신청은 31일까지 대명리조트 공식홈페이지
와공식페이스북에서접수받는다.대명리조트회원
권을보유한고객이라면누구나접수가능하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한화생명, 서울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11월 12일 63계단 오르기
대회 ‘챌린지 포 러브 63’(Challenge for Love

63)을 개최한다. 올해로 15회를 맞은 63계단오르
기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의 1251개의 계단을 오
르는 수직 마라톤 대회다. 수상자에게는 더 플라
자 숙박권, 전기자전거, 63스퀘어 연간이용권 등
을 제공한다. 참가는 25일부터 31일까지 63온라
인몰(www.63mall.co.kr)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한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역대 최고 기록은 남
성 7분 15초, 여성 9분 14초다. 한편 참가자 전원
이 63빌딩 정상까지 완주하면 자동으로 취약계층
어린이 1000명에게 63스퀘어 관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대명 F&B 페스티벌’ 엠블호텔 고양서 개최

15회맞은 63빌딩계단오르기,내달 12일개최


